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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동화 속으로
김효신의 코펜하겐 여행기

여행

게피온 분수에서 인어공주 동상까

지 거리는 불과 5분. 우리는 오후의 매

서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랑에리니에 

산책로를 따라 인어공주 동상이 있는 

곳까지 서둘러 걸어 갔다. 조금 있으

면 해가 질 것이므로 마음이 조금 급

해졌다. 

랑에리니에 산책로는 멀리 바닷길을 

바라보는 좁은 산책길이다. 가는 방향 

오른쪽으로 앙증맞은 공원도 하나 있

고 왼쪽에는 랑에리니에 파빌리온이

라는 예쁜 건물도 있다. 또 하나 주의

를 끄는 것은 산책로를 따라 설치되어 

있는‘코펜하겐 벤치’들이다. 

‘코펜하겐 벤치’는 파리의‘월리스 분수’나 런던의‘빨

강 공중전화 박스’처럼 코펜하겐 시를 상징하는 명물인

데 실제로 코펜하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랑에리니에 산책로에서 특히 눈에 띈 것은 녹색 청

동과 밤색 나무로 우아하게 디자인된 벤치들이 춥고 흐린 

겨울의 코펜하겐 바닷가 산책길에 너무나 잘 어울렸기 때

문이다. 이 벤치들은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진수를 보여

주는 동시에 1880년대에 처음 설치된 시대 배경에 따라 

19세기 풍의 우아한 감각도 보여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즘 이 코펜하겐 벤치를 훔쳐가는 도둑들이 많다고 한

다. 벤치를 훔쳐서 인터넷에 올리면 적잖은 수입이 된다고 

하는데 구입하는 사람들은 벤치를 자기집 정원 등에 놓

고 몰래 즐긴다고. 벤치 하나를 새로 설치하려면 9,000 덴

마크 크로나 (약 1,400 달러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 코

펜하겐 시민의 혈세를 소비하게 되는 골치 아픈 현상이다. 

드디어 인어공주 청동상이 나왔다. 산책길 끄트머리에 

조그만 나무 난간 밑으로 돌길을 내려가면 바닷물이 잔

18.  인어 공주

잔하게 찰싹거리는 해변에 작은 바위가 

얕은 물 속에 잠겨있고 조그만 인어공

주가 그 위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그러

나 그 주위엔 중국 관광객들이 와글와

글 모여 있어 인어공주는 온통 중국사

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었다. 

아까 게피온 분수에 왔던 그 중국 관광

버스가 이리로 온 것일까? 

R과 나는 난간 밑으로 미끄러운 돌길

을 조심조심 내려가 동상 앞으로 가까

이 다가갔다. 사람들 때문에 바로 옆으

로 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꽤 가까이 

접근할 수는 있었다. 관광객들은 인어

공주와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 속으로 뚫고 

들어갈 생각을 하니 기운이 빠지면서 의욕이 다 사라져 버

렸다. 우리는 그냥 멀찌감치 서서 멀리 공장건물로부터 하

늘로 흩어져 올라가는 하얀 연기를 배경으로 회색 코펜하

겐 하늘 아래 쓸쓸히 앉아 있는 인어공주를 바라 보았다. 

“인어공주가 역시 슬퍼 보이네.”나는 뜬금없이 말했다. 

“엄마, 인어공주 오리지널 동화에 보면 언니들이 왕자를 

찔러 죽이고 바다로 돌아 오라고 칼을 가져다 주었는데 

인어공주가 차마 그렇게 못하고 새벽에 거품이 되어 버렸

잖아. 아무래도 해피 엔딩이 아니니까 슬퍼 보이게 만든 

것이 맞는 것 같아.”R은 차가운 내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와글거리며 떠날 줄을 모르는 인어 공

주 동상 앞에서 저물어가는 코펜하겐 바닷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서 있었다. 그래, 상상하던 감격적인 만남의 장면은 

아니지만 우리는 여기에 왔다. 두 손을 꼭 잡고 코펜하겐 

바닷가의 인어공주를 보러. 나는 옛날에 그 어린아이였던, 

그러나 이젠 내 키보다 훨씬 크게 자라 마침내 나와 함께 

이곳 코펜하겐에 온 딸의 어깨를 꼭 끌어 안았다. 


